
 

본 문서는 PC환경에서 작성되었습니다. PC환경에서 열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 

작가님, 작가님! 

이렇게 연재하시면 저희 플랫폼도 곤란해요! 

하나만 하세요. 로판이냐, 현판이냐, 동양풍이냐, 하나만 하시라니까요! 

 

담당자님, 전 얘네 다 포기 못 해요…  

이미 연재중인 세 작품인데, 그 중에 하나만 살리라구요? 

 

말은 잘 알아들으셨네요. 

뭘 하셔도 좋으니까. 하나만 하세요.  

10일 드릴테니까 정리해서 오세요. 아시겠죠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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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게 서로 다른 세 세계는, 

하나로 합쳐질 위기에 처한다.  

 

 

 

 

… 난 얘네 전부 포기 못 해. 

그래…! 세계관 대통합 축제다…! 

캐릭터들끼리 경쟁하게 해서, 

하나의 세계관에 모두를 통합해버리는거야! 

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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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, ‘GT series’에 연재중인 

작가 ‘삥뽕’의 소설. 

 

 

 

현대 판타지, 

‘D급 헌터인 내가 신대륙의 구원자?’ 

 

 

로맨스 판타지, 

‘엑스트라였는데요, 회귀자의 상담사가 되었습니다.’ 
 

 

동양풍 판타지, 
‘신계탐방록’ 

 
 

 각 장르의 최하위권 소설들. 

각 소설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… 



 

. 

관통제에 오신 것을  
환 영 합 니 다 . 

 

각 소설의 엑스트라, 조연, 혹은 주연인 여러분들은 

세계관을 대표하여, 관통제에 참여하게 됩니다.  

 

저는 가위바위보에 져서 안내를 담당하게 된 

천사, 안젤라 라고 합니다. 
ㄴ 작가의 두 명의 오너캐 중 하나입니다. 

 

여러분들의 세계관별 목표는, 

‘자신의 세계관으로 다른 세계관들을 통합하는 것’ 입니다. 
뭐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거기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. 

ㄴ 안젤라 일 제대로 안 할래? 

 ㄴㄴ 어쩔티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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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피지기, 백전불태. 라고 하죠. 한자로 가오좀 부려봤습니다.  

여러분들이 경쟁할 상대 정도는 알아야겠죠? 

그럼 이제, 각각의 세계관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  

 

 

 

東方幻想 

 

‘신계탐방록’ 
-삥뽕 

導入 

아주 먼 옛날, 빛과 어둠이 뒤섞여있을 시기,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. 

온갖 종족이 한데 모여 있었기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. 

 
그러던 중, 지금으로부터 대략 오천 년 전,  

하늘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내려와 거대한 날개로 땅을 뒤덮으며 이야기했습니다. 

 

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고. 

 

용은 각자가 사는 공간을 나누어 통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. 

용을 따르는 상서로운 존재들은 옳은 결정이라고 동의하고 나섰고, 

긴 암흑기에 지친 인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 그 제안을 받아들으나, 

탐욕과 광기에 물든 마족들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. 

 

마족들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자,  

용은 그들을 제압한 뒤 세상의 모든 혼탁한 것들과 함께 깊은 어둠 속에 봉인했습니다. 

이후 용은 세계를 인간계와 신계로 나누고  

 

영물들은 신계를,  



 

인간들은 인간계를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. 

 

…그런 얘기도 이제는 머나먼 전설이 된 지금, 이 세계는 평화롭습니다. 

두 세계의 틈에서, 마족들 사이에 반란이니 전쟁이니 하는 이야기가 오간다고는 해도-  

용의 존재 하에 오천 년 동안 이어진 평화는 그리 쉽게 깨지지 않겠죠. 

 

…그런데, 평화로운 세계에,  

다른 미지의 차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생겨났습니다. 

인간계에 하나, 신계에 하나, 그리고 마계에도 하나. 

어디로 이어지는지, 어째서 생기게 된 통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, 

용은, 이 세계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모르는 그 통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모양입니다. 

인간계와 신계, 그리고 마계에까지-  

용과 함께 통로 너머를 살펴보고 돌아올 이들을 모집한다는 방이 붙었고,  

각각의 세계에서 지원한 이들을 모아 관통제에 참여하게 됩니다… 

 

情報 

-삼 년에 한 번씩, 신인제 (神人祭) 기간 동안에는  

신계와 인간계가 이어져 열흘간의 축제가 열립니다. 

 

-세계의 틈-편의상 ‘마계’로 칭하는 그곳-은 원래 다른 세계와 이어져 있지 않지만,  

간혹 꼼수를 써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. 용에게 발각된다면 큰일나겠지만요. 

 

<인간계>:  

인간들을 비롯한 여러 동식물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. (지구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.) 

국가: 영은국(永恩國):  

한 명의 왕이 통치하는 왕정. 왕족-귀족-평민-천민의 신분제.  

과거시험과 무파도 존재합니다.  

-영사관(永事館):  

용이나 신계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. 영사관의 우두머리는 영사(永使)로 칭합니다. 

 

<신계>:  

온갖 영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. 신비로운 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. 

-종족마다 한 명의 신관(神官)을 선출하고, 신관들이 모여 신계의 여러 규칙이나 업무를 논의. 

-종족마다 생활 방식이나 통치 방식이 천차만별. 

 

<마계>:  

정확한 명칭은 ‘두 세계의 틈’. 탁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.  

마족이 살고 있습니다. 

-마계의 통치 방식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, 마계의 우두머리는 스스로를 ‘마신(魔神)’이라 칭하는 

모양입니다. 



 

-마족:  

수많은 별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, 이들을 통틀어 ‘마족’이라 칭합니다.  

사악하고 호전적이며, 대다수가 용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합니다.  

일부 마족은 인간계나 신계로 넘어가서 그 세계의 일원인 척 살아가기도 합니다. 

 


